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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30일까지 J도 D대학 학생 35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영향 관계
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에도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화지식 함양과 노인 접촉경험을 확장
하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노인차별인식, 노인접촉경험, 노화지식, 공감능력,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relation to 
contact experience of the elderly and their knowledge level of ageing.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0th Dec. to 30th of Dec. 2018 355 university students from D university in J. province were 
surveyed. Data was analysis by using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was confirmed by Sobel's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was verifie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discrimination of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was verified between level of aging knowledge and 
the perception of elderly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level of aging knowledge and to increase 
contact experience with elderly people. There is also a need to enhance empathy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elderly people in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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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은 수많
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965년에 
기대수명이 54.9세였던 우리나라는 2015년에 81.4세까
지 향상되면서[1],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
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노인복지제도의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 및 불평등은 다양한 학계의 관심사
가 되고 있다. 

노인차별인식(Ageism)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보다는 
서구에서부터 먼저 진행되었으며 초기 연구자들은 노인
차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2]. 이후 서구를 중
심으로 노인차별인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요인 규명, 노인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인종차
별(racism)이나 성차별(sexism)에 비해서 사회적 관심
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3].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
서도 선진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노인차별의 심각
성을 경고하고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전세계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4].

노인차별인식은 노인의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키며
[5], 노인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6].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 자신이 갖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수명과 신체적 질병 및 정신건강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노인이 느끼는 노인차별
인식은 세대 간의 분리와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며[8, 9], 윤리적ㆍ법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차별은 노인자살이나 노인학대 및 방임과 
같은 노인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10, 11]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노인차별인식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문
제로[5, 12, 13],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노인
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4, 
15]. 특히,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언어적 차별을 인식
하나 차별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16], 이
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차별인식
과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영국노인이 지각한 
노인차별(34.8%)이 미국노인(29.1%)이 지각한 노인차별 
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차별인식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노인차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17]. 한편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가들도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이며[18],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도 노인차

별, 낙인 등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19, 20],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차별인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21].

우리나라의 경우 86.2%의 노인이 노인차별을 경험하
였다고 하며[8], 이는 서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인차별
이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적극 대응하려
는 우리 학계나 정부의 노력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천현장에서도 노인차별과 관련
하여 노인인권교육[22]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노
동 관련 차별에만 국한되고 있어[23-25],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차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
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14, 26-28]과 노인접촉경험[29-31], 노인에 대한 지식
[32, 3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노인차별에 대한 실태 
및 태도[8] 연구가 보고되어 노인차별인식의 심각성을 강
조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차별로 인
해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결과들을 인과모
델로 검정한 연구[34], 노인차별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
녕감을 저하시키고[9], 노인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준다
는 연구[35] 등이 보고되어 노인차별인식에 대해 복합적
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차별인식 연구는 상당
수 진행되어 왔으나[36-38], 간호학 전공학생들 대상으
로 하는 연구[39]가 주를 이루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
생의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검정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노인차별인식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노화에 관한 
지식은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아 왔다. 노화지식과 노인차
별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
되기는 했으나[40], 많은 연구들은 노화지식과 노인차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4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지식부족과 부정적 인식
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고[42], 노화지
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시사하였
다[43]. 또한 노화지식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
향요인이며[44], 노화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차별 수
준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4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화지식을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영향요인은 대학생과 
노인과의 접촉경험이다[31, 46, 47]. 최근 연구결과들은 
노인과의 단순한 접촉빈도보다는 노인과 상호작용의 질
이 더 중요하다고 시사하였으며[48], 노인과의 동거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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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49]. 따라서 노인과의 접촉 
빈도, 상호작용의 질과 유형 등은 노인차별에 대한 중요
한 영향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차별을 포함하여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공감능력(empathy ability)에 대한 연
구가 보고되었다[50].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들의 감정을 느끼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는 상호
작용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51],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 중 하나이다[52].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공감능
력과 노인차별인식 상호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검정되
었고[53, 5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들의 노인
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진을 위한 공감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4]. 국내 연구에서도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
에 대한 공감능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39], 간호사나 사회복지분야 전공자의 공
감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5, 56]. 이와 같이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시사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을 선행변
수로 설정함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중간적 변수로 설정하
여 각 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대학
생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그 정
도나 수준의 여하에 따라 향후 세대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노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정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 선
행연구들은 한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수준
이 외국 대학생보다 높고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다
고 보고함으로써[38],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그리고 공감능력 수준을 확인
하고,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에 영향 및 이 
변수들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 개선, 노화지식 함양
과 노인접촉경험 확장 및 이를 위한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훈련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노인접촉경험, 노인차별인식, 노
화지식, 공감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이 영향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

는가?

2. 선행연구 고찰

2.1. 노인차별인식과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 지식
노인차별인식과 관련하여, Palmore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부정적인 태도 및 차별행위’를 
노인차별이라고 규정하였고[14], 이는 성차별 및 인종차
별과 함께 3대 차별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인차별은 인종
차별 및 성차별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
았고[57].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노인차별에 대한 심각성이나 민감성이 부족하여[3] 사회 
각 구성원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노인차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과거에는 서양
의 노인차별인식 수준이 아시아보다 높다고[58, 59] 발
표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유교적 효의식으로 인해 노인차
별 현상이 더 적게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었으나[60], 최
근 서양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노인차별이 더 높다고 보
고되고 있다[61]. 미국과 중국대학생의 노인차별 태도 비
교연구에서도 중국대학생이 미국대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9], 이
는 상이한 문화 간에 노인차별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
하여 Allport의 접촉가설에서는[47] 특정집단과의 상호
작용이 그 집단에 대한 편견해소나 부정적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노인접촉경험과 차별인식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들과 젊은 세대의 
직접적 접촉은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
성에 영향을 주었다[46].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고[62]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평상시 노인과
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63].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인장기
요양 분야 취업의도 영향요인으로도 노인과의 동거경험
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이 작용한다고 파악되
었다[103]. 대학생들이 노인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였고[64], 노인관련 교육에서
도 노인접촉경험이 많은 대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긍정적 태도가 더 많이 향상되었고[65],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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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33].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래에는 노인과의 접촉빈도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66, 67], 노인과의 접
촉경험이 질적일수록 이해 수준 증가와 차별인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교육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노인접
촉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더 검증되어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행동과 태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개인의 직ㆍ간접적 경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지식 여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노
인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선입견 및 고정
관념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68].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을 연구한 외
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화지식이 증가하면 노
인차별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를 시사하였고[41, 69] 
대학생의 노화지식수준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상
관관계가 있고[70], 차별행동이 예측 가능함을 시사하였
다[7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
식변화는 노화지식수준 향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는 노인관련 교육경
험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
킨다고 하였다[37].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38] 한국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이 일본 대
학생보다 더 부정적이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더 
낮았으며, 노화불안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양
국 대학생들 모두 노인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노인차
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인식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72],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43] 등 상당수의 선행연구들
이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과 노인차별인식이나 
노인차별태도의 상관성을 시사하였다. 

2.2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공감능력(empathy)은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되어 왔고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간주되며[73], 전문적 원조관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공감능력이 주

목받고 있는데, 공감능력이란 상대방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과 의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한 수용적 이
해를 전달하는 능력이다[74]. 공감능력을 다룬 일반적 연
구들은 연령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주목하였으나, 일
관성 있는 결과를 시사하지는 못하였다[75, 76]. 다른 측면
에서 공감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공감능력이 타인에게 수용
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77, 78].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이나 차별행동에 대한 공감
능력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말 노인환자 대상 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능
력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와 치료자
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노인환자의 자아개념 증가와 비인
격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9]. 치료자의 공감능력은 
암환자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80], 치료자의 공감능력이 환자에 대한 차별인식에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81, 82]. 또한 공감능력과 차
별인식 간의 부적상관관계가 검증되어[83]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치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공감능력이 업무상 소진 감소와 치
매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긴밀한 치료적 관계 
형성에 영향요인임을 시사하였다[83]. 

노인차별인식과 공감능력을 동시에 다룬 국내 연구들
은 주로 간호학계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감능력은 간호학
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39, 55]. 노인인권분야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인
권태도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수준이 높을수
록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84].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 공감능력 그리고 노인
차별인식을 하나의 연구모형 안에 설정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변수 중 일부를 다룬 선
행연구는 비교적 다수가 존재하였는데, 노화지식과 노인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
다는 것을 검정한 연구들이다[49, 64, 85]. 최근에는 노
인차별에 대한 경로분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
에 대한 지식 및 접촉경험이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관계
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37]. 

본 연구와 다소 유사한 구조로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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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함으로써 서비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86]. 또한 대학생의 사회지배 지향성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연구에서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감소키기 위한 공감능력의 조절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공감능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87]. 그러나 유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노인접촉의 양과 질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회피와 차
별, 고정관념과 모두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능력
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88].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노인접촉경험과 노인편견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공감능력수준
과 노인에 대한 편견의 부적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31]. 
그러나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학교현장에
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서 가해자에게 동조한 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남으로써[89] 공감능력이 집단따돌림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검증되었다.

이처럼 공감능력의 조절이나 매개역할은 어떤 연구모
형이나 맥락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
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에[49, 64, 85] 근거하여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
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노인차별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예측하였으
며, 공감능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감능력을 선행변수나 결과변수로 상정하고 진행하
였던 단선적 선행연구들은 많았으나, 본 연구처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
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공감능력의 매
개효과를 검증했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조명하지 않았던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생
의 노인차별인식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통합에 대한 실천
적 제안과 세대갈등 해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

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의 영
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각각 구성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
과 노화지식은 그들의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파
악되었고, 대부분은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높을수
록 차별인식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49, 64, 85]. 또한,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역할을 일부 
연구에서 시사하였으므로[89],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아
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노인접촉경험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를 공감능력

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노화지식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를 공감능력이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355

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
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을 윤리적
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1)

3.3 측정 도구
3.3.1 노인차별인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을 측정하기 위하

1) 동신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1040708-201811-SB-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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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raboni 등이 개발한 노인차별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사용하였다[90]. 이 척도는 노인에 
대한 적대적 언어, 회피, 차별의 3개 하위요인 29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십대의 자살은 노인의 자
살보다 더 비극적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
혀 산다’, ‘나는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로 나타났다. 

3.3.2 노화지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를 사용하였
다[91]. 이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노화에 따른 신체 변
화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영역에 대한 사실을 올
바로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구성된 문항들을 보면, ‘대
부분의 노인은 그들이 대부분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대
부분의 고령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만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노인들의 대다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등
이 있다. 이 도구는 각 문항별로 ‘정답’ 1점, ‘오답’과 ‘모
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총점(0~25점)이 높을수록 
노화지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3.3.3 노인접촉경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

해 Hutchison 등의 척도[92]를 기반으로 김지연 등이 
재편한[93]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과
의 접촉 빈도 4개 문항과 접촉의 질 6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나는 살아오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
들과 교류했다’, ‘노인과 함께 했던 경험은 즐거웠다’, ‘노
인과의 갈등으로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고 긍
정적인 접촉을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0이었다.

3.3.4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aren과 Wheelwright가 개발하고[94] Wakabayashi 
등이 수정하여 사용했던[95] 22개 문항을 토대로, 여지
영이 11개 문항의 단일구조로 구성한[96] 한국판 단축공
감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누군

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
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있다. 이 척도는 강한 긍정
(매우 그렇다)에서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단
계 응답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다. 

4.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도
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주요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
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5. 연구결과

5.1 대상자의 일반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을 보면 여학생 59%, 남학생 

4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28.5%, 2학년 
25.6%, 3학년 26.2%, 4학년 19.7%였다.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146 41.1

Female 209 58.9

Grade

1 Grade 101 28.5

2 Grade 91 25.6

3 Grade 93 26.2

4 Grade 70 19.7

＊Non-response has to handle missing valu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5.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 전반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대학생들의 노인차별인식과 공감능력, 노화지식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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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edictiv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1
Contact 

with 
Elderly 

Ageism -.302 -.592 -13.793* .351 190.25

2
Contact 

with 
Elderly 

Empathy -.084 -.201 -3.855* .040 14.86

3 Contact Ageism -.292 -.571 -13.119* .361 99.28

Table 3.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between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ageism

with 
Elderly 

Empathy .127 .104 2.397*

*p<.05

인접촉경험은 서로 정(+)의 관계를 보였고, 변수들 간 그 
외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변
수들 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상관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Ageism Knowledge 
of Aging Empathy Contact 

with Elderly

Ageism 1 　 　 　

Knowledge 
of Aging -.179** 1 　 　

Empathy .219** -.139** 1 　

Contact 
with Elderly -.592** .227** -.201** 1

*p＜.05, **p＜.01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5.3 매개효과 분석
5.3.1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
     개효과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의 관계를 공감능

력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
시한 단계[97]에 따라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
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β=-.592, p<.05)(가설1 채택). 다음으로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단계의 결과를 보
면, 노인접촉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β=-.201, p<.05)(가설2 채택). 마지
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감능력이 종속변인인 노인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104, p<.05). 이때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1단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
을 통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어 가설3이 채택
되었다(Table 3. 참고).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의 검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obel 검증
은 95% 유의수준에서 |Z|>1.96이면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검정결과 Z값이 -2.030 
(p<.05)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Path Z값 P

Contact with Elderly → Empathy → Ageism -2.030 0.000

Table 4. Results of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5.3.2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노화지
식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179, p<.05)(가설4 채택). 2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노화지식이 매개변수인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39, p<.05)
(가설5 채택).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이 노인차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5). 그리고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β=-.151, p<.05), 영향력이 1단
계에 비해 감소한 것을 통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가설6 채택). 

step Predictiv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R2 F

1 Knowledge 
of aging Ageism -.563 -.179 -3.406* .032 11.602

2 Knowledge 
of aging Empathy -.361 -.139 -2.641* .019 6.976

3
Knowledge 
of aging Ageism

-.476 -.151 -2.905*

.070 13.305
Empathy .241 .198 3.816*

*p<.05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knowledge of
aging and ageism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갖
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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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Z값이 –2.170(p<.05)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
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정되었다(Table 6. 참조). 

Path Z값 P

Knowledge of aging → Empathy → Ageism -2.170 0.000

Table 6. Results of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노인차별인식, 노인접촉
경험, 노화지식 및 공감능력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데 있다. 

6.1 결론요약 및 연구함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먼저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

에 대해 공감능력과 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노인접촉
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49, 64, 85].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공감능력이 차별인
식과의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102], 이들의 공감능력이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력이 있음
을 검정한 선행연구를[83]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
계의 선행연구들은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공
감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39, 55],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도 공감능력은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105]. 그리고 본 연구결과처럼 공감능력이 차별인
식에 대한 매개효과가 검정된 유사한 연구들도 있으며
[81, 82], 노인인권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감능력과 
인권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감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4]. 

이처럼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
개효과가 검증되었음으로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을 확
장시키고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이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해 정규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노화관련 교
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노년학이나 노화과정을 
다루는 교과목의 수강을 권장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차별인식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차별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예
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5].

둘째,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
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
련이 필요하다. 공감능력은 훈련을 통해 가능한 인간관계
기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104] 노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에게 노인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과의 질적 접촉을 통한 관계형성
이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므로[98],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노인
접촉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프로그
램, 노인가정방문, 노인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말벗서
비스, 노인자조모임 지원, 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
용지원, 세대 간 멘토링, SNS를 통한 소통 프로그램 개
발, 여가를 통한 세대 간 다양한 접촉프로그램 등을 활용
할 수 있겠다. 

넷째, 노인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관련 실무영역에서
는 지역사회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김수영 등의 세대교육프로그램
[67]이나 국외의 세대 간 공동주거정책[99] 등은 젊은 세
대와 노인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프로그램들이다. 만약 이
러한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다각
적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대학
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뿐 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노화과정을 더 잘 수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100].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갈등요소
인 노인차별인식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
년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01], 이는 구직이나 고용 시에 연령 차별 방지에 중점
을 두고 있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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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고 여전히 노인차별의 사각지
대는 존재한다. 실효성 있는 법 적용으로 인하여 노인차
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17] 반영하여 우리
나라도 복지관련 정책입안자들의 노인차별인식을 개선하
고 법적근거 보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 영향 요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탐색하였고,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여 노인차별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 대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주관적 노인차별인식조사에 국한되어 사
회의 제도적 차별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미
흡한 점 등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
적 연구를 통해 노인차별인식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실질적인 노인차별인식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노인차별인식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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